
최근에 벌어진 국제 문제，특히 닉슨의 중공 방문을 전후로 하는 

국제 관계의 변천을 하나의 드라마로 비유해 본다면 대단히 흥미있는 

평가를 할 수 있다. 바둑판을 가운데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두 사람은 

현대의 의회 정신(議會精神)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. 무룻 협상 

과대화에 참여하는사람은모두의회 정신을실천하는사람이라고 

넓게 해석한다면 제아무리 독재적인 공산국가의지도자라고 해도어 

쩔수없이 이 의회 정신에 따르는 길을택했다고할수있을것이다 . 

왜냐하면본디의회정신이라는것은편이갈라지고갈라진한편에 

서서 상대방과 협상, 홍정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

폴 ‘ 터너라는 분이 쓴〈고독에서부터의 도망〉이라는 책에 이〈의 

회 정신〉이라는장이 있다. 그가지적하기를 서구에 있어서 현대인이 

겪고있는고독과가정 생활의 파탄은 다원이 말한적자생존의이념 

때문이며 한가정 안에서도부부간，부모자식간에 이러한 생존을 위 

한〈편가름〉을하는의회 정신이 서구의 가정 생활을 깨뜨렸다고 했 

다. 요즘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 심지어는 교회 정치，그리고 가정 

정치 안에서도 이 편 가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통 인간 관계를 깨 

뜨리고 있는것을보게 된다. 진정한 대화나 협상을 하기에 앞서 어 

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부터 정해 놓고 대화를 하니 거기에는 진정 

한 만남의 대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.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 편에 

서 내 편을 불리하게 하는데 이용하지나 않을가하는배려까지 하여 

야만 하기 때문이다. 이번 닉슨과 주은래의 대화 속에도 이러한 문 

제가 반도시 수반되었으리라고 믿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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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가름하는데는 인정, 경제적 이해，신의 이 모든것올전제로한 

다고할수있으나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처해있는현 

실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해석하느냐하는것으로좌우될 것이다. 오 

눌의 국제 정세, 국가문제，인간문제에 대한깊은성찰에서 오는현 

실 이해의 차이에서 진정한 편 가름이 생겨질 것이다. 목전의 이해 

관계에서 뭉쳐지는 편가름이란별로힘이 없다. 본훼퍼가 진실을 말 

한다는 것의 뜻을 풀이하는 글가운데서 이런 말을했다. 사람이 진 

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한다는것은 현실，인간관계, 그리고 인간 

과 사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성찰하느냐에 달 

려있다고한다. 거짓말을하고싶어서 하는사람이 없을것이다. 적에 

게 사로잡힌 군인이 자기 편의 군사배치에 대해서 거짓말을할수밖 

에 없다. 그 현실 속에서는 거짓말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. 문제는 

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석，해석을 하여서 주체적인 결단 

을 내리지 못하는사람은어쩔 수없이 거짓말을하게 된다는것이다. 

의회 정신 때문에 자만히 편 가름하게 되고 어느 편이 더 진실을 말 

하느냐 하는 것도 어느 쪽이 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 

으로 결정되어진다. 의회 정신이 현대인의 인관 관계를 변질시키고 

있으며 현대인은 이러한 판가름의 인간 관계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

동시에 새로운 인간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. 

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깊은 심층적인 자아 이해와 현실 이해에서 

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동지, 친구,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게 된 

다. 연합 사업이나 에큐메니칼 운동도 지방, 교파, 써클의 장벽을 

넘어서 이러한 현실 감각과 자기 이해에서 한 뜻울 가질 때에 비로 

소 가능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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